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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른 방송환경변화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을 포

함하여 가장 중요한 수용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날로그방송에서 탈피한 

HD 디지털방송뿐만 아니라, DMB, 데이터방송, IPTV(internet protocol TV), 와이브로

(wibro)를 비롯하여 2006년 6월 잠시 시험방송을 했던 MMS1)(multi mode service)까

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유형의 복합적 결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

용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방송산업계의 중요한 화두는 디지털방송이며, 좁게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

환이다. 디지털방송은 프로그램 제작부터 방송신호의 송·수신까지의 전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방송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화질이 훨씬 선명하고 음향도 고음질이

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채널로 방송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홈쇼핑, 인터넷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전환 관련 기기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엄청난 경제

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안일태·신일순, 2007).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8년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를 주요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지

만,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TV 본

방송이 개시된 지 8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DTV 보급은 20-30%선에 머

무르고 있고,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역시 30% 초반 대에 그치고 있

다. 2001년 말 서울·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본방송을 개시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

송은 지역별,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06년 7월부터 전국적인 방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국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제작 및 송·중계 설비는 물론, 고화질(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이 전체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강상현, 2008).

1) MMS(Multi Mode Service)란, 현재 지상파 디지털방송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의 채

널로 나눠 다채널방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MMS는 지상파 디지털TV 다중모드방송, 다중방

송, 다채널방송 등으로 불리며, 북미에서는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이라고 하는데, 지상파방송사

가 기존의 허가된 채널 내에서 부가 채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ATSC 방식에서는 1개 지상파방송 주파수 대역(6MHz)당 1개의 HD(고화질)급 

채널을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영상 압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6MHz 대역에 1

개 HD채널을 넣고도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남은 대역폭을 이용해 SD(표준화

질)급 TV채널, 라디오채널, 데이터방송 채널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방송사별

로 기존 1개 TV채널 외에 또 다른 1개 TV채널과 라디오 채널 등을 추가로 방송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김광호, 2006). 따라서 채널확대로 인해서 수용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골칫거리로 문제시되고 있다. 지상파 3사

(KBS·MBC·SBS)가 잡고 있는 디지털 전환 비용은 기존 투자비를 제외하고 1조 7,000

억 원에서 2조원사이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방송사의 경영 상황은 최악에 가까워 재

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남은 시간은 3년 정도이다. 그러

나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상파방송은 디지털 전환문제 뿐만 아니라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화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경쟁을 가속화되면서 지상파방송의 매출

액, 광고시장, 시청률 등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권상희․오경수, 2007; 김경

환, 2009). 일찍이 뉴미디어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보여주듯이 뉴미디어의 확대는 곧 지

상파방송의 시장 점유 축소로 연결된다. 

1995년 케이블방송, 2000년 위성방송 도입으로 본격적인 다매체 방송(유료 방송) 시대

가 개막되었다. 종합유선방송 1,400만 가입자, 위성방송 200만 가입자로 전 가구의 

(1800만 가구) 85% 이상이 유료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지상파DMB 1,000만 

이상, 위성DMB 150만 이상 가입자로 세계 최대 이동방송(위성․지상파DMB)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IPTV 등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으로 융합서비스 시

대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 방송시장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IPTV)이 본격

화됨에 따라 지상파, 케이블(위성방송), IPTV 등으로 플랫폼 간 3파전이 가속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도․종합 편성 채널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상파방송의 새로운 미래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윤식, 2008).

유료매체 중심의 매체환경에서도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여전히 중요하며, 

자발적으로 유료 다채널 방송을 선택한 가구이외에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가구에

게 매체 및 채널 선택권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신환경 개선을 통해서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의 수신 선택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

털 전환과정에서 HD 고화질뿐만 아니라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방송 MMS의 추진을 통

해서 지지부진한 디지털 전환의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플랫폼 확립방안을 제

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방통융합에 따른 지상파 플랫폼의 위상변화,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신환경 개선과 MMS 전략을 

통한 플랫폼 확장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Ⅱ. 매체 환경변화와 지상파방송의 위상

1. 방송통신융합과 매체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진전에 따라 콘텐츠 형식이 다양화하고 네

트워크 및 단말기가 융합 또는 복합화되어 기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Convergence)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융합’(convergence 혹은 fusion)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함께 인터넷



의 보급을 통한 네트워크화는 사업자, 콘텐츠, 전송수단, 수신기 등의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벽을 허물고 있다. 융합의 이유와 효과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회의 필요와 이익에 부응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방송

통신융합 서비스는 확연히 구분됐던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인터넷

의 진화에 의해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방송 분야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케이블방송은 이제 다채널 방송사업자에서 나아가 고속 인터

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음성 송수신 서비스 즉 전화도 가능해져 방송, 인터

넷 고속 서비스, 전화 등의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2) 사

업자로 불리는데, 이동 통신을 포함할 경우 QPS(Quadruple Play Service)3)로 확대된

다. 

TPS가 방송에서 통신의 영역으로 진출했다면 그 반대도 등장했다. 통신 사업자가 보유

한 고속 통신망을 활용해 방송 콘텐츠를 전달하는 IPTV가 그것이다. 대용량 고속 케이

블은 전화,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수백여 개의 TV채널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디지털 케이블방송에 맞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 수신도 

가능함을 고려하면 언제 어디서나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미

디어 시대가 열렸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른 정보 서비스의 융

합으로서, 미래의 TV는 더 이상 보는 TV가 아니라 이용하는 TV가 될 것이다. 즉, 방송

은 전달매체 중심에서 광대역 디지털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는 TV 포털

을 통해 개인별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전할 것

이다(안홍준, 200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영역 붕괴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다양한 시장

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방송시장 구조가 다양한 플랫폼간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며, 광대역 네트워크로 무장한 차세대 유비쿼

터스 미디어의 현실화에 따라 지상파방송 또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서비스를 체

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원제, 2005). 

방송‧통신의 융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네 가지로 사업자 융

합(convergence of business), 서비스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네트워크 융합

(convergence of network), 단말기 융합(convergence of terminal)으로 구분되어 전개 

되고 있다(김영수, 2007, 7-8쪽). 

첫째, 사업자의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합병하

는 등 사업의 다각화 전략 시도를 목적으로 관련기업과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결합하

는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서비스의 융합이란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계영역적 서비스 출현을 

의미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를 TPS, 

QPS 등의 방식으로 번들링(bundling) 혹은 끼워 팔기(tying)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

한다. 

2) 인터넷 전화(VoIP, Voice of Internet Protocol), 초고속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단일 회선으로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TPS에 이동전화를 추가한 서비스를 말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융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문, 방송, 케이블, 위성, 영화 등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었던 영역의 기술적 장벽이 극복되고 네트

워크가 광대역화되어 가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4)구축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네

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단말기의 융합은 소비자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융합은 주로 이동성과 휴대성을 지닌 소형단말기에서 

주로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환경변화는 지상파방송 또한 기존의 방송 개념인 자체 기획, 제작, 송출과 

광고판매라는 단순한 프로세스 형태에서 벗어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수익 악화에 따른 

재원 불안정 구조를 극복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비

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산업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유료TV 시장의 선점 사업자인 케이블TV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광대역 네트워크로 무장한 통신사

업자가 새로운 주축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산업은 가입자 기반의 유료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고, 수

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광고수입 위주에서 양방향 TV 서비스를 기반으

로 한 TV포털 중심의 T커머스 형태의 양방향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이 될 것

이다(이호영 외, 2007).

지상파방송은 막강한 브랜드 인지도와 콘텐츠라는 뛰어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편리성과 콘텐츠의 연쇄적 소비에 중점을 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지상파방송사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가장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멀티플랫폼인 양방향 데이터방송을 중심으로 하여, IPTV 

등 다양한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 영역

과 콘텐츠 유통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리턴채널이라

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융합형 멀티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

반으로 광고 이외의 새로운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지상파방송사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플랫폼이다. 인터넷, IPTV 등과 연계된 리턴채널을 활용해 ‘월드 가든

(walled garden : 폐쇄형 네트워크)5)형태의 TV포털을 중심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 

서비스와 T커머스 그리고 고품질 VO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시청자의 충성도

4) 방송통신융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로 ① 음

성‧데이터,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망, ② 다양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Open API) 기반

의 통신망, ③ 보안(Security), 품질보장(QoS), IPv6가 지원되는 통신망, ④ 네트워크, 단말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없이(seamless)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

는 통신망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월드 가든(walled garden)이란 특정사업자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별도의 서비스 가입절차를 거

치지 않으면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로 유도하는 등의 콘텐츠 유통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6) 

양방향방송의 일반적인 수익 모델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양방향 광고7) 수익과 ‘walled 

garden’형태의 TV포털을 통한 쇼핑몰, 유료 정보형 서비스8)와 금융거래 등 T커머스9)

에 의한 상품거래 수수료 그리고 VOD 등과 같은 PPP10) 서비스 이용료 등이 될 것이

다.

2.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와 지상파방송 위상

2009년 경제 위기 속에 방송사들은 일제히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방송광고비는 전월보다 17.1% 감소한 1,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2,043억 원에 비해 36.1%(738억 원)나 감소한 금액이다(이아람, 

2009). 심각한 것은 올해 1월 광고매출이다. 전년대비 최소 30%에서 35%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광고성장률
 3.0% - 1.1%
 2.0% - 5.1%
 1.0% - 9.1%
 0.0% -13.1%
-1.0% -17.1%
-2.0% -21.1%
-3.0% -25.1%

<표 1> 경제성장률과 광고성장률

출처 : 박정래(2009.04.10). 2009년 광고시장 전망 및 과제. 광고PR실학포럼 세미나. 

1997년 12월 대한민국이 IMF의 금융지원을 요청한 이후 1998년 국내광고시장은 지상

파, 신문 등이 약 30%이상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엔 다행스럽게도 전세계적인 경

기침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한 해 뒤인 1999년에는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

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문제, 실물경제 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퍼

6) 디지털 콘텐츠 유통 판매 수익 및 수수료는 드라마, 만화영화 등 킬러콘텐츠와 연계된 캐릭터, 게

임, 벨소리 등 상품화, 전문 개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킬러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온라

인 포털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7) 양방향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요금 이외에 응답자당 비용은 인터넷 광고요금 체계와 유사하게 노출

과 클릭을 기준으로 응답자 비용 등을 광고주에게 추가 적용할 수 있다.

8) 정보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 등을 통해서 자동이체, 조회, 주식거래, 여행정보, 예약 등을 통해 시

청자에게 편의성을 부여하고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9) T커머스는 ‘Walled garden(제한된 브라우징 영역)’형태의 TV포털에서 프로그램 관련 PPL 상품 

또는 쇼핑몰사와의 연계를 통한 상품판매와 은행, 증권 등 금융 서비스나 기타 정보형 서비스 등

에 의한 수수료 수익과 캐릭터 등 디지털 콘텐츠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 PPP(Pay Per Play)는 광대역 리턴채널 또는 IPTV 등을 통한 프리미엄급 멀티미디어 유료서비

스로서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입자 기반의 수익배분이 가능하며, 프리미엄급 HD 

VOD, 노래방, 네트워크 게임, 뮤직 비디오, 5.1 서라운드 AOD 등 엔터테인먼트형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9년 광고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광고시장은 

경제상황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광고판매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광고 부문은 2002년 2조 7,000억 원을 상회한 이후 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상파방송 광고비의 1조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전체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약 2조 1,856억 원으로 2007년의 

2조 3,943억 원보다 약 8.7%(2,087억 원) 감소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전년대비 

10.4% 하락(5,311억 원), SBS는 전년대비 9.3% 하락(4,792억 원), MBC는 전년대비 

8.4%(8,883억 원) 하락했다.

<그림 1> 2008년 광고판매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 : 최찬석(2009.01.28). 2009년 상반기, 최악의 지상파 광고 경기 전망. 유진투자증권.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 DMB, IPTV 등의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하면서 다양한 광

고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케이블·위성TV)에서는 중간광고 실시, 인터

넷 매체에서는 배너광고, 텍스트광고, 동영상광고, 이메일광고 등 뉴미디어의 다양한 광

고기법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 광고의 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총 광

고비 중 지상파 방송 광고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2> 매체별 광고비 추이



광고매출의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방송 3사는 모두 지난해보다 6%에서 15%까지 줄여

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제작비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KBS는 직접제작비를 지난해

보다 352억 원(15%) 줄인 2,143억 원으로 편성했다. MBC는 전년보다 338억 원

(16.2%) 감소한 1,749억 원을 편성했다. SBS는 1월 20일 현재까지 제작비 예산을 확정

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2000억 원보다 20%가량 감소한 1600억 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

이다. SBS는 광고매출 하락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서 예산 수립을 하고 있는데 

10% 감소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수정해 20% 감소까지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구분 KBS MBC SBS

전체

비용예산
1조 4,448억 6,584억 5113억

전년대비

감소액(%)

822억

(-5.7%)

1,306억

(-6.5%)

904억

(-15%)

직접

제작비 예산
2,143억 1,749억 1,600억

전년대비

감소액(%)

352억

(-16.7%)

338억

(-16.2%)

400억

(-20%)

2008년

광고 매출액

(전년대비 감소율)

5,311억

(-10.4%)

8,883억

(-8.4%)

4,792억

(-9.3%)

<표 2> 지상파 3사의 2009년 예산 감소 현황

(단위: 원)

* 2008년 광고 매출액은 지상파 DMB 광고매출액를 제외한 금액.

출처 : 이아람(2009.02). 지상파 방송사 제작비 절감 현황. 「신문과 방송」, 69쪽.

비관적인 예상이지만 2009년 지상파 광고비는 2008년대비 약 25% 감소한 1조 6,500

억-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비 감소는 방송사의 경

영악화를 동반하여 제작비 부담이 큰 드라마 제작을 축소하는 등의 편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주요재원인 광고수입의 감소는 경영악화로 연결된다. 또한 

경영악화는 지상파방송의 제작기반 약화로 연결되며, 지상파방송의 제작기반 약화는 외

주제작의 약화(제작환경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제작산업환경뿐만 방

송환경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2009년에 발표된 KISDI 이슈리포트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염용섭·박민

수·김창완·이재영·성욱제)에서 우리나라 방송시장 저성장의 원인은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과 ‘방송 부문의 소유 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 등으로 평가하였다. 지상파방송의 제작환경의 악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시장의 부족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다. 

(구)방송위원회의 ‘매체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후발매체 육성을 위한 광고시장의 파

이를 분할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정책은 타매체에 비해서 규제가 많았

다. MB정권 출범 이후로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적인 방송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

송영상 콘텐츠산업을 선도하는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광고제도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12월 3일 미디어법안 중에 방송광고 관련하여 가상광고 및 간접광

고 유형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목적으로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제고(간접광고)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가상광고)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도입정책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림 3> 지상파방송광고비 추이

Ⅲ. 다매체 다채널 환경과 시청자 행태 변화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구구성의 다양화, 소득 증대 및 개인주의 확대 등

으로 인해서 소비자 욕구(needs)가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령 인구

의 빠른 증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 계층이 나타나고 소비 패턴 또한 다양해질 예상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서 편의, 오락, 건강 등에 대한 욕구가 고도화되면서 소비패턴의 양극화도 가속화되

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개인의 욕구가 더욱 다양화 및 고

도화되고 있다. 



<그림 4> 방송통신융합과 소비자 욕구

출처 : 주진형․황지연(2006). 컨버전스와 문화산업 트렌드. 「정보통신정책」, 통권 390호, 

5쪽.

이렇게 다양화, 고도화 되는 고객 니즈와 더불어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등장하고 확대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상기술의 발전, 

통신망의 광대역화, 반도체를 통한 초소형화, 미세화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진전으로 융합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게 되고 이러한 기반 기술

의 발전으로 산업내 및 산업간 정보화와 지능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화 및 통

합화도 가능하게 되었다(주진형․황지연, 2006, 3쪽).

이러한 재조합적 혁신은 다양한 산업, 사회에서 검증된 기술, 아이디어 등을 창조적으로 

재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혁신방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고도화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서비스 역시 융합을 통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재조

합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총무성 장관인 정무비서관 출신의 키시 히로유키 교수는 뒤처진 일본의 콘텐츠산업을 진

흥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전송로의 구별 없이 유통되고, 다양한 단말기에서 소비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방송이 융합의 중심이라면서 필요성을 두 가지 지적한다. 첫

째, 인터넷 보급에 의해 콘텐츠의 공급자인 방송사업자에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광고비, 총 가구시청률 등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광고기법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수익모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둘째, 시청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이용자는 PC, 휴대전화, 게

임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로와 단말기를 다양

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환경변화를 수용, 새로운 수익모델을 통해 이용

자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융합의 본질이라는 것이다(안창현, 2008.10).

플랫폼과 단말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송영상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양방향화, 개인화 

등)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즉,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PDA 등 다양한 플랫폼과 매체를 통해서 지상파방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미

래에는 더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고품질의 지상파방송이 수용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방송콘텐츠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등장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

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서비스 영역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및 비

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매체산업의 내부적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복합미디어 기업

을 출현시키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

운 투자나 기업합병을 통해 상대 시장에 진출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거리비용을 절감

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나타나는 MSP, MPP, MSO 

등을 비롯하여 통신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시장 진입 역시 이러한 이유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또한 방송통신융합환경은 기존의 수직적이었던 영상산업의 가치사슬을 수평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 인해 디지털 영상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단일한 차원의 시장

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윤재

식, 2008). 

방송통신융합이 가시화된 다매체 다채널환경(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지상파·

위성DMB, IPTV 등)에서 수용자 또는 시청자들은 매체간 영역을 넘나들면서 시간과 공

간의 재배치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 가구의 80%이상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케이블TV

나 위성방송을 통해서 PP 채널보다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지만, 점

차 PP 채널을 보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2001년 이후 지상파방송의 

시청시간은 감소하지만 PP의 시청시간은 지난 7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은 2001년의 82.7%에서 2008년의 69%로 감소하였고, PP 

채널의 시청 점유율은 2001년의 9.7%에서 2008년의 32.7%로 증가하였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용시간

(1일평균 

시:분:초)

지상파방

송 
4:48:05 4:43:51 4:30:07 4:13:58 3:56:35 3:52:38 3:59:13 4:00:24

PP 채널 1:04:13 1:27:28 1:47:17 1:57:50 2:06:34 2:13:34 2:19:09 2:23:07

시청률(%)

지상파방

송 
39.1 38.9 37.3 35.1 31.9 30.6 32.4 32.1

PP 채널 4.6 7.8 10.3 12.0 12.9 13.6 14.3 15.2

시청점유율

(%)

지상파방

송 
82.7 80.2 76.7 73.8 71.2 70.2 70.9 69.0

PP 채널 9.7 16.0 21.2 25.2 28.7 31.1 31.4 32.7

<표 3> 케이블TV 가입자의 매체별 TV이용

* AGB 닐슨, 2008년은 1월에서 11월까지 자료임

권호영(2008). PP의 경영전략 Ⅲ：자체제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쪽.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시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지상파방송의 평일 시청량은 105.3분이고, 주말 시청량은 142.0분으로, 

지상파 방송 시청자는 평일에 비해 주말에 37분 정도 방송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시청량은 115.8분이다. 



<그림 5> 지상파방송 시청량

출처 : 정용찬(2009). TV시청행태조사를 통해 본 미디어소비 트렌드. 『방송통신정책』, 제

21권 8호, 10쪽.

수용자들은 매체별 이용행태를 시간대 별로 보게 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낮 시간대

(12-15시)에는 인터넷과 지상파DMB 이용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저녁 시간

대(21-24시)에는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순으로 주요한 이용행태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매체별 시간대 점유율

출처 : 대신증권(2007.6.25). 2007년 하반기 산업전망 : 미디어/컨텐츠. 4쪽.

다양한 유료매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과 광고점유율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상파방송의 플랫폼은 현저하게 기능이 약화와 광고매체로

써의 매력하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영환경의 악화가 예상된다.



Ⅳ. 지상파방송 플랫폼 확립 방안 : 수신환경 개선과 MMS 추진 중심

1. 디지털 전환과 수신환경 개선

1) 주거형태와 수신환경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거문화

의 변화로 인해서 1980년 이전의 단독가주 중심의 지상파방송 시청환경에서 케이블방송 

및 위성중심의 공동주택의 집단 수신환경으로 바뀌었다. 

구분 수신환경

주거형태별 -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방송 서비스 제공자별 -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

수신형태 - 단독, 공동

DTV 인식수준 - 상, 중, 하

수상기 형태 - 아날로그/디지털, HD/SD

<표 4> DTV 수신환경 변화 요인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이 시작된 2005년 이후 대부분의 신규 주거공간이 아파트 등의 공

동가구 형태일 뿐만 아니라 신흥 상가, 공업지대의 출현으로 주거공간이 아닌 형태의 

DTV 수신도 증가하고 있다.

주거형태별 수신환경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우선 아파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구 

정통부) 고시에 의해 2003년 이후에 시공되는 아파트에는 케이블과 공시청용 수신장치 

및 망 구축용 배선을 분리하여 배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 시공된 아

파트의 대부분은 공시청 시설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11)이 가능하나 공시청시설

과 케이블방송 설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두 방송영역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수신설비 설치비용은 대부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수신환경의 개선이 어

려운 실정이다.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공시청 설비의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수신환경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노후 건물이 많고 공시

청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지상파방송의 시청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서 케

이블방송과 위성의 시청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 안테나로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수신환경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수신을 위해서 대체로 유료방송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개별 UHF 안테나를 통한 직접수신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사의 플랫폼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

파방송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시 수신환경 개선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

털 전환에 있어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

다. 

11) 지상파 DTV 수신 방식을 구분하여 보면,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방식,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수신

방식, 케이블을 이용한 수신방식, 위성을 이용한 수신방식, IPTV를 이용한 수신방식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각 수신 방식별 장단점을 나눠보면 지상파 직접 수신의 경우 수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적·인위적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 등)

에 의한 수신은 양호한 수신환경이 보장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신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전국 규모의 수신환경 실

태조사부터 하는 일이다. 전반적인 주파수 환경과 함께 수신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디지털방송 수신이 곤란한 공시청 설비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실태조사 시에 

단독주택은 물론 학교나 교도소와 같은 공공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주택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강상현, 2008).

       수신형태 구분 가구수 가구 점유율

 직접수신가구

 아날로그 직접수신         2,283,139      13.7%

 디지털 직접수신           701.357       4.2%

       소계         2,984,496      17.9%

 간접수신가구

 아날로그 간접수신        11,919,050      71.5%

 디지털 간접수신         1,769,616      10.6%

       소계        13,688,666      82.1%

              계        16,673,162     100.0%

<표 5> 국내 TV방송 수신환경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과(2008.06).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

* 가구수는 통계청 전국행정가구수 기준

* 간접수신가구 = 케이블 및 위성방송 가입 가구수

지상파방송사의 수신환경을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거환경(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또는 

공시청망 복원을 증심으로 개선하게 되면 수신환경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지상파방송

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신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의 플랫폼은 기능이 약화되어서 MPP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유료방송을 통해서 80%이상 TV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PTV의 확대 및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플랫폼과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상파방

송,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사 간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주요 콘텐

츠 공급자로써 지상파방송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호)
전국 주택수 간접수신 직접수신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단독주택 4,263,541 32.2% 3,969,357 93.1% 294,184 6.9%

아파트 6,962,689 52.7% 5,813,845 83.5% 1,148,844 16.5%

연립/다세대 1,787,721 13.5% 1,648,279 92.2% 139,442 7.8%

기타 208,690 1.6% 166,952 80.0% 41,738 20.0%

전국(계) 13,222,641 100.0% 11,598,433 87.7% 1,624,208 12.3%

<표 6> 주택유형별 국내 TV방송수신 현황

츨처 : 강상현(2008).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와 지원방안 : 디지털전환특별법 및 

시행령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협회 이슈리포트. 56쪽.

2) 수신환경 개선방안



(1) 법제도 개선방안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숙제는 디지털 전환이 일반 국민에게 어떤 혜택과 이익이 줄 것인

지에 공감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정부부처 정책담당자들은 방송산업 발전

과 그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HD라고 불리우는 고화질로 인

한 시청자 복지를 그 다음 이유로 꼽기도 한다. 대부분의 방송사 관계자들도 디지털방송 프로

그램이 제공하는 고화질과 풍부한 음향을 디지털 전환의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지상파방

송의 수신환경12)이 열악한 이유로는 공시청 설비의 노후·훼손·관리의 문제점, 케이블방송의 

단체계약 등 여러 요인이 지적되었다(최선욱, 2009). 

DTV 전환 과정을 정리하면, 정부는 1997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검토하였고 국책사업으

로 추진하여 2000년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디지털방송을 시작

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1년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최

선욱 외, 2009). 

2007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수신환경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

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환경을 말한다(특별법 

제1조 7항). 여기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난시청이라 부르며 

그 원인으로는 방송사가 보내는 방송전파가 자연적인 지형 등의 이유로 특정지역에 도달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건축물 등에 의해 방송전파가 가려져 발생하는 

수신 장애 및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수신 설비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난시청은 법률적으로 난시청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별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난시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난시청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

료의 면제) 1항 6호에 근거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3)

건축물 등에 의해 방송전파가 가려져 발생하는 인위적인 원인의 난시청은 수신장애로 표

현된다.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에 근거하여 인위적 난시청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

물의 소유자는 주민의 신고 시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간이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난시청

을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TV수신장애 발생 시 방송신호의 세기가 낮아 발생하는 난시청지역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상파방송 방송의 실질적인 수신 및 시청장애 주요 원인은 다음

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방송 수신설비의 관리 소홀에 의한 수신장애이

고,14) 둘째, 건축물 등에 의한 인위적 수신장애이다. 지상파방송 시청에 불편을 겪는 약 

12) 원활한 방송의 수신과 시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 내 방송수신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가 갖

추어져 있어야 하고 해당 설비에 대해 일정한 주기별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는 기존 방송법

이나 전파법 등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근거하여 해당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환경 개선이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의 통칭이라 말할 수 있다(최선욱, 2007).

13)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4조(공적책임)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공사는 방송법 제75

조(재난방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

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다. 



784만 가구의 수신장애 원인은 위의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청자의 

난시청 및 수신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최

선욱, 2007).

첫째, 시설된 건축물 내 지상파방송 수신설비의 관리 촉진을 위해 주택관리 개념에 방송

수신설비 업무를 추가하여야 하며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표에 지상파방송 수신설비 점검

항목 추가하여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장기수선계획 

내 MATV 설비 항목추가를 통한 디지털 DTV 수신환경 개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방송 및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주택 관리인력 배치 또는 관리 대

행방안 제도 마련과 함께 방송사들은 지방자치단체, 건축지도원,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

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수신장애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신장애 해소 프로

세스 홍보 및 수신장애 판정 시 건축주에 의한 소출력 또는 극소출력 중계기 설치를 유

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 출범 당시 지향했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혜택(또는 이익)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

는 수신환경 개선이다. 디지털방송 환경에서 전 국민이 빈부나 지역에 대한 차별없이 사

회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무

료보편적 접근권의 제공이라는 방송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신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15)과 영국16)의 수신환경 개선사업 역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그 대

14) 주택 건축 시 방송수신설비 설치근거는 방송공동시청 수신 설비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 설

비의 설치 등),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2007년 개정되었다(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07.11.26 개정). 

15) 일본은 지상파방송의 공청시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산간벽지에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난시청해소 목적으로 설치된 ‘산간벽지공청시설’, 도시의 고층건물 등으로 인한 수신장애 해소 목

적으로 설치된 ‘수신장애대책공청시설’, 집단주거시설에서 공동수신을 목적으로 설치한 ‘집단주거시

설공철설비’ 등으로 분류한다. 일본은 지상파방송 공청시설을 통해서 시청하는 세대수가 31.2%인 

1,560만 세대로 추정된다. 이중 공청시설의 디지털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산간벽지공청시설’이

다. ‘산간벽지공청시설’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10%에 정도이며, ‘집단주거시설공철설비’의 경우 약 

50%에 달한다. 일본정부의 수신환경 개선 지원은 ‘산간벽지공청시설’ 개선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다. 즉, 수신환경개선 필요경비의 일부(공사비의 1/2한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한 과거 지방

자치단체에 한정했던 ‘산간벽지공청시설’의 개선사업 주체를 공청시설관리단체로 이양하였다. 일본

에서는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공공시설로 인해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해

당 시설의 수신장애 개선사업에도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2010년 말까지 모든 공공시설 

등에 의한 수신 장애 개선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전파진흥협회, 2008). 

16) 영국의 디지털 전환에 발생하는 수신환경 문제를 기술하는데 있어 ‘자연적 난시청’과 ‘디지털 커

버리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Freeview는 현재 73%의 수신률을 보이고 있으며, 

ASO 이후에 수신률 98.5% 달성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수신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송기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정부는 소매업자, 공급업자, 설치업자들과 함께 소비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 확인하고 있다. 영국의 방송사들은 전송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BBC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마련 차원에서 전송시설을 Crown Castle에 매각했다. 현재 아키바

(Arqiva)가 National Grid Wireless를 인수하면서 영국 전체의 전송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디

지털 방송 채널들은 멀티플렉스(6개: 1, 2, A, B, C, D)를 통해 전송시설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

다. 알키바는 기존 안테나 시스템을 새로운 전송 안테나와 관련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투자하



상도 제한적이지만, 산간벽지의 난시청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장비의 구입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소수의 자연적 난시청 지역 해소

를 위해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위성은 기술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비

용17)절감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2) 주파수 정책차원의 개선방안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파수 차원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크게 두 가지 차원(전계강

도와 주파수 확보)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용 주파수확보를 통해서 기간국과 디지털 간이중계소

(DTVR : Digital TeleVision Repeater) 또는 간이 중계장치를 통한 방송 품질의 확보

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간국의 Coverage 및 Power-Budget 최적화 및 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서 전계강도(방송신호의 세기)18)를 향상을 통한 방송 품질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한다. 기간국으로 난시청(자연적, 인위적 난시청)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디지털 간이중계소(DTVR)의 전계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도

시(대·중·소 도시)의 경우 고층건물에 의한 인위적인 난시청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기지

국으로부터 강한 방송신호가 발사되더라도 건물과 차량 등의 난반사로 인한 다중경로 페

이딩난반사(Multipath Fading)19)로 인해서 난시청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DTVR의 전계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 산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자연적 난시청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기지국으로부터 방송신호가 지역, 거

리 등의 영향에 의해 감쇄가 이루이기 때문에 DTVR을 이용한 수신환경 개선이 필요하

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악, 건물 등 많은 전파환경을 고려하여 50dBμV/m 이상

으로 전계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있다. Ofcom은 영국 전체 안테나의 10% 정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신이 잘 안되는 셋탑 안테나를 제외한 수치이다. 디지털 TV의 경우 아날로그와 달리 안테나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나오질 않는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공동체 안테나 개량의 

비용을 댄다. Digital UK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들과 공동체 안테나 개량과 비용에 관해 상의하도록 

권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에 의해 취약 계층에 대한 안테나 설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지상파 디지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방안으로 BBC와 ITV가 2008년 5월부

터 무료 위성방송인 프리셋 서비스를 하고 있다(최은경, 2008; 한국전파진흥협회, 2008). 

17) 지상파 디지털 전환 소용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자체 비용부담으로 

구분된다. 사업자들의 자체 비용부탐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와 중계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일본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와 전파이용료로 충당

한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전환 장비의 구입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과 저리의 장기융자 등 정책

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며, 디지털 전환 투자비용의 조달방법은 방송사 자체조달 원칙이다. 

18) 우리나라의 UHF DTV 전계강도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7에 정의된 것처럼 41dB

μV/m이다. 41dBμV/m의 전계강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형이 산악과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DTV 수신 성공률 57.9%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이상의 수신 성공률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전계강도 기준을 50dBμV/m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 전자파가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서 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반사된 파들

이 난립하면서 수신측에 도달하면 서로 위상차를 가지고 합쳐지게 되면 신호가 찌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다중반사에 의해 전자파의 위상이 엇갈린채 합성되어 수신되는 현상을 다중경로 페이딩

(Multipath Fading)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의 수신순환경을 위한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주파수 수요

가 가장 많은 수도권지역은 산악지형으로 인한 지형적인 요인과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화

로 인해 고층건물 밀집 등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DTV 난시청 지역이 다양하게 

발생하며 가장 많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

당수의 기간국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내 TV용 주파수의 고갈로 2012년 12월 31

일 아날로그TV 종료 이전에는 DTV용 주파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가 많이 소요되는 기간국 증설을 불허하고 DTVR의 설치를 권

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일본 등은 디지털 전송방식의 특성상 전국 단일주파수망(SFN : Single 

Frequence Network)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ATSC)이기 때

문에 전국 단일주파수망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며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전파 혼신과 채널간 간섭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아나아나변경(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 변경)이 가능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정에 많은 주파수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2007년 (舊)방송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인 ‘D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DTV 전

계분포 조사’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DTV 난시청지역 현황을 보면, 경기 북부지역(연

천, 동두천, 포천, 양주, 파주, 의정부 등)과 경기 남부 및 동부지역(광주, 이천, 여주, 성

남, 용인, 안성, 평택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 서구, 영종도, 강화

도 등에서도 난시청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박병완․김규영․정윤철․김영석, 2007). 향후 D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

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와 비용절감(후보지 선택, 건물ㆍ철탑 등 송신시설 신설, 장비 

수급 등)을 위해서 지상파방송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

다. 

수도권 지역의 D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망 구축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송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지역은 부

분적으로 송신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당장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아날로그TV보다 유효 수신 전계강도가 훨씬 낮고 완벽한 화

면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DTV의 장점들과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화로 

인한 시청자분포가 변화 등으로 인한 DTV 방송수신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고

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존 아날로그TV 시설만이 수용된 

송신시설의 경우는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된 DTV 방송수신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

인 계획을 가지고 최적의 송신시설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방

송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송신시설은 기존 매체 외에도 DTV와 

DMB 등 신규 매체들을 수용해야 하므로 통합적인 방송망 구축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

가 있다(김칠성 외, 2008).

우리나라의 지상파 DTV 정책은 영국의 공공서비스방송 모델20)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상업방송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20) 영국의 전환정책 추진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전통에서 기인하며, 유료

방송에게는 탈규제나 합병용인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중심으로 한서비스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다. 그러나 시청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산악지형과 인위적 난시청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영국처럼 디지털 위성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21) 

수신환경 개선사업 없는 디지털 전환은 의미가 없다. 수신환경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지

상파 DTV를 수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적 사업의 의미와 재원 투입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2007년을 기

준으로 지상파방송을 유료매체를 통해 수신하는 가구가 86%에 달하고 있다(한국전파진

흥협회, 2008). 이 가구 중 자발적으로 유료 다채널 방송을 선택한 가구도 있을 것이지

만 그렇지 않은 가구도 상당 수 있을 것이다. 수신환경 개선을 통해 선택권을 상실한 가

구에 무료 지상파 DTV의 수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전환 정책은 그 명분을 상

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료 매체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간접 수신’ 이슈가 문제시 될 

것이다. 즉, 유료 매체를 통해서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유료방송을 

보는 것이지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서 수신환경 개선이 어려울 경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청자는 지상파 DTV 선택권이 배제되고 어쩔 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야 함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청자들에게 무료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상파 DTV를 수신할 수 있는 제도

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정국환·김희연·정인숙·양동복·박진, 

2008; 한국전파진흥협회, 2008).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 장애요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다. 특히 장애 건출물에 있어서는 건축주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해

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공용설비와 마찬가지로 TV수신설비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MMS 추진 전략

1) 지상파 MMS 의미 및 국내외 동향

지상파 MMS는 현재 외국에서는 추진 중인 서비스이며, 국내에서는 논의 또는 추진 중인 

디지털 정책 이슈로서 디지털 융합 시대에 지상파 방송의 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슈이

다.22) 지상파DTV 다채널방송(멀티캐스팅)에 해당하는 MMS의 도입 문제는 2006년 6월 시

21) 영국의 BBC와 ITV가 공동 출자한 디지털 위성 서비스 ‘프리샛’(Freesat)은 디지털 지상파 서비

스 플랫폼인 ‘프리뷰’(Freeview)에 비해 훨씬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프리뷰

를 통해서 영국 전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영국의 전체 텔레비전 이용 가구 중 프리뷰

를 이용할 수 없는 시청자는 27%, 프리뷰 사용자 중 고화질 서비스(HD)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사용자는 25%이다. 영국의 98%를 커버할 수 있는 프리샛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서

비스 방송사들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특히, BskyB와 비교하여 프리샛은 저렴한 서비스 이용과 양

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월 정액제의 패키지형 유료 서비스 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스카이에 비해 처음에 셋톱박스(표준 기준 49파운드), HD 수신용 위성 접시(120 파

운드), 그리고 설치비용(80파운드)만 지불하면 표준형 프리뷰 패키지에 BBC와 ITV의 HD 프로그

램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또한 뉴 프리샛은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포함해 80개

의 채널로 시작하지만 1년 안에 200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2012년 이전까지 프리샛 플랫폼의 안

정을 위해 연간 3백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최은경, 2008).



험방송을 전후하여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상파 MMS는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최대 활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방송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HD방송은 디지털TV가 가지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디지털방송 초기에 디지털 방송의 이미지 확보와 정착을 위한 HD 프로그램 투

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HDTV에 디지털 전환정책을 포함해 쌍방향 데이

터 방송, 이동수신, 다채널 등 다양한방식의 디지털TV 서비스 모델, 즉 MMS의 제공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 해외 주요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

다. 

방송 디지털 환경조성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양상 중 하나는 서비스의 유료화 경향이다. 

그러나 MMS는 시청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상파의 MMS를 통해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접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용자의 복지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김영석·성동규, 2008).

MMS는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현재까지 정책당국의 디지털 전환모델은 기본적으로 HD방송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방송 디지털 전환정책은 수용자들은 물론, 실제 방송 사업자들에게

도 전혀 이렇다 할 성과나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평호, 2006). 각 

지상파방송사들은 거액의 전환투자를 통해 적어도 제작·송신의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이

상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마쳤지만 수신측면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의욕도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ASO(Analog Switch Off)는 2021년까지 완료되기 어

려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 방송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

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각국이나 미국의 경우, 디지털 방송의 구현모델로 MMS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외에서 MMS를 운영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공익추구형 모델

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추구형 모델이다. 전자는 영국의 프리뷰(Freeview)처럼 공영방송

사가 기존 방송사와는 별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다채널 무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고, 후

자는 미국처럼 기존의 방송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HD와 SD를 혼합 편성하는 경

우이다(정인숙, 2007).

디지털 시대 다채널을 제공하지 못하고 광고 수입의 한계를 보이는 지상파방송은 다른 

매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해외 지상파방송들은 

다채널방송 전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영국의 프리뷰(Freeview)23) 

서비스는 지상파방송 채널들이 연합하여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멀티캐스팅을 방송사별로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

22) 방송위원회(2007)의 ‘MMS 시험방송 결과평가 연구’ 보고서에서는 MMS보다 지상파 다채널방송

(multi-channel broadcasting)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

우에도 멀티캐스팅(multicasting)으로 표기하고 있다.

23) 영국의 프리뷰는 공영방송사 5개사, 즉 BBC, B스카이B(BSkyB), 채널4(Channel4), ITV, 내셔널 

그리드 와이어리스(National Grid Wireless: NGW)가 2002년 10월 설립한 DTV 서비스(DTV 

Services) 사가 운영하는 무료디지털TV 서비스 브랜드명이다. 2006년 11월에는 지상파로 전달되

는 무료 서비스이다. 현재 프리뷰는 48개의 디지털TV 채널과 24개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지상파채널에서 HD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부터 BBC, ITV, 채널 4가 프리뷰에서 

지상파HD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Sweney, 2008).



상파방송의 다채널 전문분야에는 영화나 오락 장르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 문화, 역사, 

어린이, 뉴스 등 역시 지상파방송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공적 분야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이호영 외, 2007).

미국의 지상파 상업방송국들은 HDTV 정책에서 다소 선회하여 시간대에 따라 HDTV와 

SDTV 채널을 섞어 광고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멀

티캐스팅에는 기존 네트워크 프로그램 채널에 영화, 지역/교통 정보, 일기/재난방송, 프

로그램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일본의 멀티 

편성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의 부가 기능이나 스포츠 경기의 추가 편성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멀티캐스팅과 같은 지상파방송사의 다채널 서비스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한 재원과 투자를 추가로 요구하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멀티캐스팅 방송은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재방송을 송출하

는 경우가 많다(박상호·윤성옥, 2007). 

또한 영국의 BBC는 종합 편성을 하는 BBC 1, 2 외에 젊은 청년층 대상의 오락채널인 

BBC 3, 예술/과학/역사/철학과 시사 등의 문화예술채널 BBC 4, 어린이 채널인 CBBC와 

CBeebies, 그리고 뉴스채널인 BBC News24, 의회채널인 BBC Parliament를 가지고 있

다. 미국 지상파방송사들도 전문 채널을 설립하여 지상파시청률의 하락과 유료방송 채널 

시청률상승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의 지역방송사들은 지역 뉴스, 날씨, 교통

상황, 커뮤니티 정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호영 외, 2007). 

영국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주목을 받아온 디지털 무료 지상파 플랫폼 프리뷰

(Freeview)는 2007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 위주로 서비스가 통합되면서 2008년 1월 

현재 프리뷰 셋톱 박스는 1,940만 대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930만 대가 중심적인 텔레

비전 수상기에 사용된 반면 이보다 많은 1,010만 대가 부수적인 수상기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다(정준희, 2008). 

영국과 미국 등의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구하는 전략인 전문채널 신설 등 다채널방송 전략

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문채널 분야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주로 

뉴스, 문화예술, 과학, 교육, 어린이, 지역 등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유료방송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다양한 콘

텐츠와 전문채널의 전달을 위해서 프리뷰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도 지상파 MMS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MMS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만, 지상파방송의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는 MMS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다채널방송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분야중 하나는 교육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

교육 시장은 연간 20-3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익성을 구현해야 

하는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 사교육 시장을 겨냥한 경영전략에 어려움 있겠지만, “교육

+오락”이 결합된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저 

출산 현상으로 국내 유아 교육 시장은 대입시장보다 큰 시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

에서 유아 프로그램의 제작 또한 블루 오션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성인 어학 프로

그램, 부동산 중개사 등의 취업 직업 자격증 프로그램, 초/중/고 학습 및 입시 프로그램, 

유아 조기 학습 프로그램, 대학생 취업 프로그램, 공무원 시험, 교사 시험, 언론고시 시

험, 공사 시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정윤식, 2008). 그리고 영국의 Top Up TV24)와 같이 유료 채널 서비스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2) 지상파 MMS 추진 방향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MMS를 둘러싼 논란은 디지털 방송을 무엇으로 인

식하는가, 또는 어떤 모델로 디지털 방송을 구현하는 것이 서비스, 수용자, 기술, 디지털 

전환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등의 디지털 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전

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MMS는 디지털의 장점을 극대화한 다양한 모드의 디지털 방송서비스로 지상파 디지털방

송은 주파수25) 내에서 고화질방송(HDTV) 1개 채널만을 방송하지만 MMS가 되면 고화

질방송, 표준화질방송(SDTV), 오디오 채널, 데이터 채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송량의 정도에 따라 표준화질급 채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운

영하는 기술이다(이만제, 2006). MMS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에는 여러 지역 재해 상황

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스포츠 멀티 앵글도 가능하고 드라마 멀티엔딩 NG모음, 

NVOD(유사 주문형 비디오), 지역뉴스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지상파 DMB 연동 프로그

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임성원 성동규, 2008). 

지금까지 MMS 도입 추진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DTV 보급률이 

약 30%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HDTV 이외의 지상파 MMS 도입이 디지털방송 활성

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체 TV 시청가구의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MMS의 도입은 공공재인 주파수 대역을 추

가로 할당하지 않고도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이다. 최근 

케이블TV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지상파방송의 매출액과 수익률이 지

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방송사들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

존의 비대칭 규제 완화와 함께 MMS 도입을 통한 지상파방송 다채널화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정두남, 2007). 

지상파MMS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의 목적인 정보격차의 해소와 보편적 접근성의 유지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채널 매체에 가입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풍부

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영석․성동규, 2008).

지상파DTV MMS 도입과 관련한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다채널

화의 파급효과이다. 특히 MMS를 통해 생겨나는 추가채널이 HDTV의 단순 부가서비스

를 넘어서 독립적 전문편성 채널로 활용될 경우 케이블 사업자(SO와 PP)와의 대체적 경

쟁관계가 형성되어 가입자 이탈로 인한 유료방송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다(정두남, 2007). 아직까지 매체균형발전의 

논의 연장차원에서 지상파방송의 MMS추진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과 발맞춰서 지상파 MMS 추진에 따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장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요인과 장애요인(SWOT) 등을 콘텐츠, 네트워크(망) 그리고 수

24) 2004년 만들어진 Top Up TV는 프리뷰 채널 외에 월정액 요금을 내고 추가 채널들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디스커버리, 카툰 네트워크, 영화전문 채널들, MTV 등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

다. Carlton, Granada와 채널4가 채널4와 파이브의 여분 멀티플렉스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서비스

를 하고 있다(성민재. 2008).

25) 우리나라의 경우 VHF와 UHF 대역의 6MHz대역폭을 채널 대역폭으로 사용한다.



익성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점(S : Strength) 약점(W : Weakness)

-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무료 서비스 확대

- 신규 콘텐츠의 수요확대

- 플랫폼 취약성

- 법제도의 미비

- 수익성 확보 어려움

기회(O : Opportunity) 위협(T : Threat)

-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개선

-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수신환경 확대

- 유료방송 사업자의 견제 및 경쟁

- 법제도 미흡으로 시장형성 지연

- 모회사·자회사(계열 PP)간의 자기시장잠식

<표 7> 지상파 MMS 전략에 대한 SWOT 분석

지상파 MMS 도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 또는 고민되어야 한

다. 첫째, 방송정책의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DTV 정책

이 영국 모델로 갈 것인지 미국 모델로 갈 것인지를 정부 또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구)방송위원의 ‘매체균형발전론’에 의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상파 

MMS의 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즉 MMS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채널이 늘어날 경우 지상

파방송의 광고시장 독과점이 심화되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

문이다. 이밖에도 지상파방송의 다채널화가 콘텐츠 차별화나 공공서비스 강화에 활용되

기보다는 오히려 지상파방송의 상업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만 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현 정부의 방송정책이 유료방송중심의 기업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지상파 MMS의 도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려된다. 

둘째, MMS의 채널운영권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다. 지상파사업자에게 일임할 것인지 아

니면 정부에서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용도 자율성 확대’가 이루이질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주파수 사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면 지상파방송사 중심으로 채널운영이 이루어지겠지

만, 지금처럼 정부 주도로 주파수 이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채널운영권 또는 사

업권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셋째, MMS의 운영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MMS 도입 시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 MMS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채널의 운영재원을 어

떻게 마련한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계열PP가 지상파방송 MMS 채널에 배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상파 MMS 서비스의 구현에 대한 가능성 역시 고민되어야 한다. 전체 TV시청가

구의 약 80%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고 있고,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직

접 수신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MMS 도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얼마

나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방송사

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의지만 있다면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 개선과 MMS의 추진은 

유료매체 중심의 다채널환경에서 소외 또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보편적인 다채널 방송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

다. 



마지막으로 MMS 수행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영국처럼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방송콘텐츠 제작여건, 서비스 품질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 이후에 서비스가 추진된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

이다. 

지상파방송 DTV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 MMS 추진은 지

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프리뷰 모델처럼 우

리나라의 지상파 DTV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HD방송뿐만 아니라 무료 다채널 서비스라

는 장점으로 인해서 지상파 DTV 전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Ⅴ. 결론

기술발전과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방송환경은 그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문제이다. 국내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이 예정대

로 추진된다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 종료 때까지 남은 시간은 3년 정도이다. 그러나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디지털 전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 중 최하

위 수준이다. 

여러 국가들이 초기 세웠던 계획대로 순조롭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26)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방송사업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래는 방송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경쟁상황을 의미하므로 전환 일정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막대한 투

자를 해야 할 사업자로서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의 미디어 질서와 규범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로 새로운 미디어의 개

발과 ‘지상파의 디지털전환’이라는 대명제로 인해 격변의 과정에 있다. 뉴미디어 영역은 

확대되고, 방송의 영역은 다른 미디어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

면서 혼란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과 정체성의 위기, 

더불어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은 2001년 시작되었지만 현재 DTV 보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2년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

환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DTV 보급률 추세로는 전환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세

계 대부분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지상파방송사의 전환 의지가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디지털TV의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디지털방송에 맞는 콘텐츠 개발, 대국민홍보방

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디지털방송 수용자인 시청자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채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

26) 미국의 경우 2009년 2월 17일로 예정되었던 DTV전환시점을 DTV 전환연기법(DTV Delay Act) 

을 통해서 올해 6월 12일로 연기하였다.



이다. 시청자의 방송권익 차원에서 채널선택권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MMS 도

입이 문제해결의 열쇠라 생각된다. 지상파방송의 MMS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

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상파방송의 경영환경 하에서는 MMS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개발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SO와 통신사업자처럼 TPS·QPS 서비스를 할 수 있

는 상황도 아니며, 대작이라고 평가받는 콘텐츠의 제작(천추태후, 에덴의 동쪽, 태왕사신

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초방에서 제작비의 회수비율이 갈수

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료매체와 아시아 지역의 판매(2·3·4차 판매)가 가능하

다고 하더라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미드(CS, 섹스 & 시티, 위기의 주부들, 프리즌 브

레이크, 24, 로스트)의 경우 편당 250만 달러(약 30억) 정도의 제작비를 투자한 콘텐츠

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작비용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올해 제작비가 10-20% 감축된 상태에서 

제작비용이 증대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사의 경영 상황은 최악에 가까워 지상파 DTV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

다.27) 정부는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통신사업자가 통신 설비를 담당하는 것을 예로 들며 특단

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전환 실무기구인 DTV코리아는 디지털전환 주체는 

방송사이지만, 이를 통한 혜택은 국민과 가전사가 본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전환 결정 자

체를 정부가 한 만큼 다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DTV코리아는 정부·가전

사·방송사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기금 조성, 방송사 수신료 인상,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면

제나 감면, 정보화촉진기금의 전용 등을 건의하고 있다(김승규, 2008.12.22). 

MMS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환경이 제공 되지 않는다

면 시청자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즉, 지상파 수신환경의 개선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인위적·지리적 지상파 DTV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할 시점이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인 방송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무리일 것이

지만, 지상파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기점으로 수신환경 개선, HD 프로그램 확대 및 새로운 지

상파방송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의 Freeview 모델과 같이 지상파방송은 

MMS의 실현을 통해서 케이블TV와는 별도로 수신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독자 노선을 

걸어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7) 지상파방송사의 자체투자 비용을 제외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의 재원 확보방안은 크게 3가지 정

도로 예상된다. ① 주파수 경매수익, ② 수신료 인상, ③ 방송발전기금 또는 가전사 분담금 등이다. 

최근 가전사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DTV시장은 삼성과 LG가 주도하

는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가전사의 능동적 역할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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